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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

령사회로의 진입(Statistics Korea, 2023)이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풍요로

움과 의미 있는 노년기 영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Lee,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신체기

능의 저하, 은퇴, 역할 상실, 배우자를 비롯한 지인의 죽음 등으로 상실감, 고독감, 우울감 등의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Jang, 2010). 이러한 노년기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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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a) the social network contact frequency of the elderly with children, 

relatives, and friends; (b) the impact of contact frequency (face-to-face/non-face-to-fa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c)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capabilities of the elder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tact frequency and life satisfaction. Data were obtain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2020. The 

sample comprised 6,119 adults aged 65+ who were in single or couple households. The principal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uple households,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better health status increase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econd, the higher the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with children and the higher the frequency 

of non-face-to-face contact with friends,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digital capabilities of the elderly differed according to children, relatives and friends. 

There w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the 

frequency of face-to-face/non-face-to-face contact with children and the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with relatives. Conversely,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the frequency of face-to-face/non-face-to-face contact with friends. By examining the impact of non-face-to-

face contac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finding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provide basic data to support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he digital 

capabilitie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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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역할수행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Kim, 1993; Neugarten 

et al., 1968).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상호유대관계를 맺는 사회적 대인 접

촉으로(Kim, 1993),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사회활동

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이다(Cheon, 2010; 

Kim, 1993; Lim et al., 2013; Yim & Yang, 2014). 사회적 관

계망의 사회적 지지 효과를 밝히는 대표적 모델인 직접효과(main 

effect) 모델과 완충효과(buffering effect) 모델은 사회적 관계망

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악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

았다(Jang, 2010; Yim & Yang, 2014). 그 외에도 노인의 사회

적 관계망 접촉은 노인 자살사고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ung, 2004; Kim, 2021).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높은 접촉빈도가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Jang, 2010; Kim, 1993; 

Lee, 2021; Oh et al., 2009).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가족 및 이웃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할수록, 가족 관계가 활발할수

록(Kim & Kim, 2015), 자녀와의 전화 횟수, 이웃의 수, 이웃과

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Kim et al., 2008) 삶의 만족도가 높았

다. 친구 역시 노인에게 정서적 친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로

(Lee & Han, 2012), 친구와 자주 연락할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No & Mo, 2007),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Park, 2004). 

그러나 유례없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은 대면 만남과 외출이 자제되었다. 더구

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를 빠른 속도로 대

면(Contact)에서 비대면(Untact) 사회로 변화시켰다. 디지털역

량이 낮은 노인들에게 증가하는 비대면 접촉과 서비스는 오히려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

사의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따르면 저소득층 95.6%, 장애

인 82.2%, 농어민 78.9%, 고령층 69.9%로 고령층이 우리나라 4

대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최하위의 디지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 노인의 부족한 디지털역

량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다(Kim & Jeon, 2017; Kim & Lee, 2018).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울수록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어 의사소통 부족, 사회와의 단절, 심리적 고립감을 느낌이 확인

되었다(Lee, 2021). 

반면 노인의 인터넷 사용은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사

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White et al., 2002),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하여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을 높인다(Morris et al., 2014).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사회관계망 구축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

적 관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 더욱 필요하다(Um et al., 2021).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

면 접촉으로도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확장한다(Choi & 

Song, 2020; Lee & Park, 2020).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사회

적 관계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이 노

인 자긍심 향상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Choi & 

Song, 2020; Lee & Park, 2020; Lee et al., 2015). 노인은 자

녀, 친구, 이웃, 손자녀와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높을수록(Fang et 

al., 2018; Jung & Choi, 2022; Lee et al., 2015; Lee & Tak, 

2020),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조력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Byeon, 2021; Lim et al.,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이 비대면 접촉을 증가시켜 사회적 관계

망과의 접촉빈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더불어 노인의 사

회적 관계망과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문제로 사료된다. Berkman 등

(2000)은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 이론의 개념적 모델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사회적 지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 참여, 접촉빈도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

을 주며, 상호작용 방식(대면·비대면)에 따른 접촉빈도도 정신건

강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대면 접촉빈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비대면 접촉빈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대면 접촉빈도와 비대

면 접촉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 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대표적 이론인 위계보상모델(hierachical 

compensatory model)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관계의 우선성, 친밀성, 책임감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고 받는 대

상을 위계적으로 선택하는데, 주로 대인관계의 일차집단인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Jang, 

2010). 선행연구에서도 자녀와의 접촉 이외에 친구와 이웃과의 

상호작용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Litwin 

& Shiovitz, 2011; No & Kim, 2007)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

구는 주로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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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망을 확장시켜, 자녀, 친인척, 친구·지인의 접촉빈도(대

면·비대면)와 삶의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대면·비대면)와 삶의 만

족도와의 관계에서 노인의 디지털역량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디지털역량은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노인의 자긍심 향상에 긍정

적이며(Lee & Tak, 2020), 자녀와의 관계와 사회적 친분을 긍정

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Jeon, 201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 디지털역량이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대면·비대면)와 삶의 만족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연구�문제 1. 노인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대면·비대면)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친인척과의 접촉빈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친구·지인과의 접촉빈도가 노인 삶의 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인 디지털역량이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대

면·비대면)와 삶의 만족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가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이 처음 정의한 개념으로 개인이 일

상에서 의미, 성취, 기쁨을 느끼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Koh, 

2021; Lee, 2020). 여러 학자들은 삶의 만족도 개념을 개인이 스

스로의 삶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

라고 하였다(Kim, 1993; Kim, 2019; Neugarten et al., 1968). 

노인 삶의 만족도 역시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기반

한다. Choi (1986)는 노인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인식하는 삶과 

활동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 평가와 미래의 전망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라고 하였으며, Lim (2004)은 노년기에 개인이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것으로 노인 삶의 만족도는 물질적인 영역을 넘

어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다고 정의하였다. Kim (2012)은 

노인 삶의 만족도를 변화에 효율적으로 잘 융화되어 사회적 정서

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웃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서 자신

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기대 수준, 관심 등과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위치와 자신의 자각에 대한 것으

로 정의하였다(Shin, 2016).

2. 사회적 관계망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

노년기에 개인은 신체기능의 저하, 경제적 독립성의 저하, 사

회적 역할의 상실, 배우자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별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심리적 위축감, 

고독감,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노인의 사

회적 관계망은 그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도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Jang, 2010). 

사회적 관계망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와 의

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공식적인 관계의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개인의 모든 사회적 접촉을 의미한다(Oh, 2007). 노인

Figure 1. Research model.

사회적관계망과의 접촉도

자녀 대면·비대면

친인척 대면·비대면

친구지인 대면·비대면

디지털역량

삶의 만족도

통계변수: 성별, 연령, 가구형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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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 돌봄의 주요 자원이며, 노년기 정신건

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Antonucci, 2001). 다양한 사회적 관

계망을 형성하는 경우는 제한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심리

적으로 더욱 건강하다(Litwin & Shiovitz, 2011). 사회적 관계망

은 노인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Cheon, 

2010; Oh et al., 2009), Kang 등(2015)은 75세 이후 후기 노인

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우울 위험도가 달

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며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주요 변인이다(Lim et al., 2014).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크고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노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Cho, 2002; Kang, 2009; Lim et 

al., 2014). 노인들은 가족 및 이웃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때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No & Kim, 2007), 사

회적 관계망이 큰 노인은 생활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므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Choi, 

1991). 사회적 관계망과의 높은 접촉빈도도 노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Kim (2017)은 자녀와의 접촉이 빈번한 부모가 그렇지 못

한 부모와 비교하여 정신건강상 혜택을 누리며, 생활 만족도가 높

음을 확인하였다. 친구 역시 노인에게 상호호혜적인 정서적, 친

교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존재(Lee & Han, 2012)로써, 친구와 자

주 연락할수록 노인의 우울감이 낮았다(Lee & Han, 2012; No & 

Mo, 2007). Lee와 Kim (2012)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

졌으며, Park (2005)의 서울지역과 춘천지역의 노인을 비교한 연

구에서는 서울 지역 노인은 친구,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춘천 지역의 노인은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대면 접촉 뿐만 아니라 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으

로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확장할 수 있다(Choi & Song, 2020; 

Lee & Park, 2020). 문자메시지나 SNS 활용을 잘하는 노인은 자

녀, 친구, 이웃과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높아져서 생활만족도가 높

고 우울감이 낮았다(Jung & Choi, 2022). 또한 노인이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할수록 손자녀와 접촉빈도가 높았다(Lee & Tak, 2020).

국외 연구에서도 노인이 인터넷 사용을 통하여 가족 및 친구와 

연락하며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독감을 줄이고 생활만족도

에 긍정적이었으며(Nakagome et al., 2022), 노인의 사회적 고립

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였다(Cotten et al., 2012; 

Hardill & Olphert, 2012). 디지털 기술을 통한 노인의 증가된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은 심리적 웰빙도 향상시켰다(Fang et al., 2018).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은 서로 보완되는 관계로

(Mokhtarian, 1990; Shin & Park, 2022; Williams, 2006), 최

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사회의 확산은 비

대면 접촉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대면 접촉은 타인과의 직

접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즐거움, 열정, 활력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다(McIntyre et al., 1990; McIntyre et 

al., 1991). 그러나 대면 접촉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다른 역

할로부터 요구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남에 어려움이 있다(Couch 

et al., 1999; Han & Kim, 2010). 반면 비대면 접촉은 시공간

의 제약이 없어 대면 접촉보다 높은 빈도로 접촉할 수 있다(Jang, 

2023). 이에 최근 새로운 세대 간 결속으로 디지털 결속(digital 

solidarity)이 제안되는데, 실제로 대면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정서적·도구적 지원의 상당 부분이 전화나 문자,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Peng et al., 2018).

Berkman 등(2000)은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 이론의 개념적 모

델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활동, 

접촉빈도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해 신체적, 정신

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며, 사회적 관계망과의 상

호작용 방식(대면·비대면)에 따른 접촉빈도도 정신건강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접촉빈도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대면·비대면 접촉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대면 접촉빈도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으나, 비대면 접촉빈도의 감소는 우울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hin & Park, 2022; Teo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를 대

면·비대면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3. 디지털역량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

코로나19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

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 구매, 결제하며, QR코드로 출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Kim & Lee, 2019). 원격진료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

용하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비대면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Kim 

et al, 2023). 그러나 고령층은 디지털 혜택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며, 다른 집단에 비해 ‘디지털 격차’를 크게 느끼는 세대이다(Jeon 

& Jung, 2022). 실제로 고령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을 포

함한 4대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며, 이 중에서도 정보 취약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 

고령층이 이용하는 디지털 기능은 문자 보내고 받기, 사진 및 동

영상 촬영하기 등의 기본적 기능이었으며, 정보검색이나 금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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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의 이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

용한 교통수단 예약, 식당 주문, 은행 ATM 사용 등에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그러나 디지털역량이 개인 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노인 세대에

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Kim & Jeon, 2016).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낮은 디지털역량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과 외로

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 Jung, 2022; Kim et al., 

2023; Kim & Jeon, 2017; Oh & Yu, 2018). 반면 높은 디지털

역량 수준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Song, 2020; Jung & Choi, 2022; 

Kim et al., 2023; Kim & Jeon, 2016; Lee & Park, 2020; Lee 

& Tak, 2020; Lim et al., 2020; Oh & Yu, 2018; Um et al., 

2021; Um et al., 2023).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은 노인의 자긍심 향상에도 긍정적이다(Lee 

et al., 2015; Lim et al., 2020). 그 외에도 노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자녀관계, 사회적 친분, 실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낸다(Kim & Jeon, 2017). 노인은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여 가족과 다양한 방식(사진, 그림, 음성녹음, 영상통화 

등)으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노인에게 즐거

움을 줄 수 있으며 노인 인지기능에도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Lee & Tak, 2020). 

국외연구에서도 노인 디지털역량은 대인 간 소통을 증가시키

고 삶의 질과 자긍심 향상에 긍정적임이 확인되었다(McMellon & 

Schiffman, 2002; White et al., 2002). 노인의 디지털 활동은 

노인의 인지적 기능, 협동 기능, 사회적 기쁨,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이는 노인이 인터넷을 통해 가족과 

세상을 만나면서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준 것으로 해석

된다(Comer & Comer, 2023).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삶의 만족도가 디지털역량에 의하여 달라

질 수 있으며 노인 집단 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함(Friemel, 

2016)에 주목하여, 디지털역량이 노인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969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수집되었으며,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경제 상태 

등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노인독신’ 

및 ‘노인부부’ 가구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변인에 

결측치가 없는 노인 총 6,119명이 최종 연구대상이다. 

2. 주요변수

(1) 독립변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접촉빈도(대면·비대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접촉빈도이다. 접

촉빈도는 노인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와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전화, 휴대전

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의 두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접촉빈도의 대면은 만남의 빈도로, 비대면은 

연락의 빈도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

는 자녀(전체),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지인의 3가지 범

주로 구분하였다. 접촉빈도 문항은 ‘거의 매일(주4회 이상)=1’, ‘일

주일에 2-3회 정도=2’, ‘일주일에 1회 정도=3’, ‘한 달에 1-2회 정

도=4’, ‘3개월에 1-2회 정도=5’, ‘1년에 1-2회 정도=6’, ‘왕래(연

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7’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귀하께서는 삶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측정하였다. 본 질문은 ‘매우 만족한다=1’, 

‘만족한다=2’, ‘그저 그렇다=3’, ‘만족하지 않는다=4’,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5’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디지털역량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디지털역량 조사항목은 전자기기 활

동 여부인 휴대전화,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과 같은 전자기기

를 활용하여 메시지 받기 및 보내기, 정보 검색과 조회, 사진 혹

은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기타의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기타를 제외

한 11개의 전자기기 활동 여부 항목에서 ‘예’로 답한 항목의 합을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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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여부, 자녀, 친구·지인과의 접촉

빈도 등이 지적된다(Park, 2004). 본 연구에서 자녀, 친구·지인

과의 접촉빈도는 사회적 관계망의 요소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외

에 성별, 연령, 가구형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여부 6개 항목

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통제변수의 측정지표와 척도

는 Table 1과 같다. 성별(남성=0, 여성=1)은 더미변수 처리하였

다. 연령은 연속변수 그대로 활용하였다. 가구형태는 (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노인독신=1, 노인부부=2로 정의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건강상태(매우 건강하다=1 - 5=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

한다. 교육수준(중졸이하=0, 고졸=1, 대졸이상=2), 근로여부(있

음=0, 없음=1) 역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빈도(대면·비대면)

가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 디지

털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SPSS ver. 

26(IBM)과 SPSS Process Macro ver 4.1을 활용하였다.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조절변수

인 디지털역량의 상호작용은 Process 모델 1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기본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

자 총 6,119명 중 남성 2576명(42.1%), 여성 3543명(57.9%)으

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은 65세 이상-74세 이

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

구분 측정지표 척도

성별 남/여
남(0)

여(1)

연령 연령 (만)연령

가구형태 가구형태
노인독신(1)

노인부부(2)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매우 건강하다(1)

- 매우 나쁘다(5)

교육수준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1)

대졸이상(2)

근로여부 수입있는 일의 근로여부
있음(0)

없음(1)

접촉 

빈도

자녀

대면 자녀와의 만남 빈도
거의 매일(1)

거의 하지 않는다(7)

비대면 자녀와의 연락 빈도
거의 매일(1)

거의 하지 않는다(7)

친인척

대면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
거의 매일(1)

거의 하지 않는다(7)

비대면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거의 매일(1)

거의 하지 않는다(7)

친구 지인

대면 친구·지인과의 만남 빈도
거의 매일(1)

거의 하지 않는다(7)

비대면 친구·지인과의 연락 빈도
거의 매일(1)

거의 하지 않는다(7)

디지털역량 전자기기 활용 중인 항목 수 예 (합계)

삶의 만족도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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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4048명(66.2%), 75세 이상은 2071명(33.8%)으로, 74세 이

하 노인의 비율이 높다. 가구형태는 노인독신 2108명(34.5%), 노

인부부 4011명(65.5%)으로 나타나 노인부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2992명(48.9%)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1870명(30.6%)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3948명(64.5%)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고졸’ 1791명(29.3%)이다. 근로여부는 ‘근로 함’이 2550

명(41.7%), ‘근로 안함’이 3569명(58.3%)으로 ‘근로 안함’이 높

게 나타났다. 비동거 전체 자녀 수는 2명(38.4%)이 가장 높고, 다

음으로는 3명(29.7%) 순이었으며, 친인척 수는 2명(35.0%), 1명

(22.1%), 3명(18.5%) 순이었다. 친구·지인으로는 2명(28.3%), 

3명(25.3%), 1명(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빈도는 비대면이 대면보다 높게 나타났

다. 자녀의 비대면은 평균 3.92, 대면은 평균 2.60이었으며, 친

인척은 비대면이 평균 2.53이며 대면은 평균 1.63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지인의 접촉빈도는 대면이 4.36, 비대면이 4.31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4로 ‘만족한다’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3. 모형분석

(1) �노인 사회적 관계망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와 삶의 만족도

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대면·비대면 접촉빈

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F=119.100, p＜.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823으

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v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가구형태, 교육수준,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

에서는 노인독신보다는 노인부부가,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관계망 별 접촉빈도는 자녀의 대면 접촉빈도(β=.120, p

＜.001), 친인척의 비대면 접촉빈도(β=.077, p＜.001), 지인

의 비대면 접촉빈도(β=.121, p=.000)가 높을수록 노인 삶의 만

Table 2.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구분 N %

성별
남성

여성

2576

3543

42.1

57.9

연령
65세-74세 이하

75세 이상

4048

2071

66.2

33.8

가구형태
노인독신

노인부부

2108

4011

34.5

65.5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100

 878

1870

2992

 279

 1.6

14.3

30.6

48.9

 4.6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

3948

1791

 380

64.5

29.3

 6.2

근로여부
근로 함

근로 안함

2550

3569

41.7

58.3

비동거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428

2350

1820

 991

88

 7.0

38.4

29.7

16.2

 8.7

친인척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443

1350

2140

1134

 381

 357

 314

 7.2

22.1

35.0

18.5

 6.2

 5.8

 5.1

친구·지인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321

 716

1731

1548

 527

 688

 588

 5.2

11.7

28.3

25.3

 8.6

11.2

 9.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M SD

자녀 접촉빈도
대면 2.60 1.16

비대면 3.92 1.20

친인척 접촉빈도
대면 1.63 1.09

비대면 2.53 1.32

친구·지인 접촉빈도
대면 4.36 1.51

비대면 4.31 1.45

삶의 만족도 3.54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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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높아졌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인

의 비대면 접촉빈도, 자녀의 대면 접촉빈도, 친인척의 비대면 접

촉빈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의 비대면 접촉빈도와 자녀의 대

면 접촉빈도의 영향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대면 접

촉의 경우 자녀와의 대면 접촉빈도가 높아질수록 노인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자녀가 부모

와 왕래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을 낮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Choi & Nam, 2019; Lee & 

Hong, 2021). 반면 친인척, 친구·지인과의 대면 접촉빈도는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노인이 건강상

태, 거리, 경제활동이나 손자녀 돌봄 등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친인척, 친구·지인과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대면 접촉의 경우 친인척, 친구·지인과의 접촉빈도

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자녀와의 접촉빈도

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노년기 친인척

이나 친구·지인은 걱정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서로 의지하

며 속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다(Cantor, 1979). 이에 이들과 직

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은 노

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친구·지인과 잦은 연락 

Table 4. The Impact of Contact Frequency(Face-to-Face/Non-Face-to-Fa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모형

B b t p VIF

(상수) 1.993 14.331*** .000

성별 .023 .017  1.270 .204 1.284

연령   -.001   -.009  -.644 .519 1.327

가구형태 .090 .062  4.929*** .000 1.205

교육수준 .130 .116  8.968*** .000 1.253

근로여부 .030 .021  1.749 .080 1.132

건강상태 .253 .314 25.080*** .000 1.179

자녀
대면 .071 .120  8.367*** .000 1.544

비대면   -.004   -.007  -.473 .636 1.510

친인척
대면 .003 .005   .334 .739 1.678

비대면 .040 .077  5.168*** .000 1.677

친구 지인
대면 .001 .001   .066 .948 2.597

비대면 .057 .121  6.480*** .000 2.633

F 119.100***

수정된 R2 .188

***p<.001

Table 5. The Interaction Effect of Contact Frequency and Digital Capabilities

Y(종속) X(독립) W(조절) B SE t LLCI ULCI

삶의 만족도 자녀
대면

디지털역량
 .0083 .0023  3.653***  .0038  .0128

비대면  .0109 .0023  4.844***  .0065  .0154

삶의 만족도 친인척
대면

디지털역량
 .0052 .0025  2.043*   .0002  .0101

비대면  .0006 .0021   .303 -.0034  .0047

삶의 만족도 친구 지인
대면

디지털역량
-.0071 .0018 -4.003*** -.0106 -.0036

비대면 -.0092 .0018 -4.989*** -.0128 -.0056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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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 of elderly digital cap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frequency with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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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oderating effect of elderly digital cap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frequency with relatives and life satisfaction.

Figure 4. The moderating effect of elderly digital cap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frequency with friends/acquaintances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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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노인 우울감을 낮추며(Kim & Lee, 2012; Lee & Han, 

2012), 형식적 측면의 왕래 빈도보다는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 지

원을 교환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을(Kim & Lee, 2012; Lee & Han, 2012)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디지털역량의 조절효과

노인 사회적 관계망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와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디지털역량의 조절효과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

과를 나타냈다. 자녀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 친인척의 대면 접

촉빈도, 지인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와 디지털역량의 상호작용

항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디지털

역량의 조절효과는 자녀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노인 디지털역량

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면 접촉빈도와 비대면 접촉빈도는 삶의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의 연구 결과에서 자녀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Table 5의 디지털역량 조

절효과에서는 자녀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디지털을 자

유롭게 이용, 활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자녀와 다양한 방

식으로 일상을 자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노인에게 즐거움을 주

고(Lee & Tak, 2020), 스마트폰 메시지나 영상통화로 자녀와의 

연락이 증가하면 중고령 사별노인의 우울이 감소된다는(Shin, 

2022)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디지털역량이 높을수

록 대면 접촉빈도 보다 비대면 접촉빈도가 노인 삶의 만족도를 더

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디지털 기기를 자유

롭게 활용할수록 생일이나 제사, 명절 같은 행사 등으로 이루어지

는 형식적인 대면 접촉보다는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자녀와 언제 

어디서나 관계가 지속되고 자녀를 통하여 삶의 위로를 받는 것이 

노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Lee & Hong, 2021) 연구 결

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Figure 2는 자녀의 대면 비대면 

접촉빈도의 디지털역량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친인척은 대면 접촉빈도에서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노인 디지털역량이 높

을수록 친인척과의 대면 접촉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친인척은 관례적인 집안 행사 준비나 신체

적 도움과 같이 직접 만나서 도구적 지원도 교환하는 관계로(Choi 

& Nam, 2019; Hwang, 1999),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서로 만

남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대면 상태에서 도구적 

지원을 서로 함께 제공하는 것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3은 친인척의 대면 접촉빈

도에서 디지털역량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반면 친구·지인의 경우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대면·비대면 

접촉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친

구·지인과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는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노인들은 친구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사회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주

고받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한다(Cheong & Yi, 2009; Larson, 1986; Lee & Han, 2012). 그

러나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노인은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획득하

고 학습하며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며 사회적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친구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디지털 활동을 통

하여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친

구·지인의 대면 비대면 접촉빈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동질 세대 집

단에서 서로의 디지털역량 수준이 다를 경우, 오히려 대면·비대

면의 원활한 접촉이 어려운 데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추론

할 수 있다. Figure 4는 친구·지인의 대면·비대면 접촉빈도의 

디지털역량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결론

노년기는 신체적 약화, 사회적 역할 상실,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별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심리적 안녕감

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자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급변하

는 디지털 전환 사회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대면 접촉을 감

소시키고 비대면 접촉 기회를 증가시켰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교육, 돌봄 등의 공적 서비스도 디지털을 활

용한 온라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Kim & Lee, 2023; Lee & 

Park, 2023; Park, 2023). 자녀 및 손자녀와의 만남 역시 온라인

에서의 비대면 만남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 간 문화적 차이로 손

자녀 세대는 온라인에서의 메신저, 화상 영상 소통이 익숙하기 때

문이다(Jang, 2021; Kim & Yoo, 2020).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노인

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비대면 접촉에 주목하였다. 특히, 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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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역량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과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삶

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피고, 그 관계에서 디지털역량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형태, 

교육수준, 건강상태였으며, 노인독신보다는 노인부부가,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Jun & Moon, 2016; Kim & Park, 2004; Kim & Yoo, 

2009; Oh & Yeo, 2010)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녀의 대면 접촉빈도(β=.120, p＜.001), 친인척의 비

대면 접촉빈도(β=.077, p＜.001), 친구·지인의 비대면 접촉빈도

(β=.121, p＜.001)가 높을수록 노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가족과 상호작용을 유지

할수록(No & Kim, 2007), 가족 관계가 활발할수록(Kim & Kim, 

2015), 자녀와의 전화 횟수가 높을수록(Kim et al., 2008), 자

녀, 친구, 이웃과의 비대면 접촉빈도가 높을수록(Jung & Choi, 

2022)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노인 디지털역량의 조절효과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과

를 나타냈다.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면·비대면 접

촉빈도, 친인척과의 대면 접촉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역량 조절효과는 자녀 비대

면(B=.0109, p＜.001), 자녀 대면(B=.0083, p＜.001), 친인척 

대면(B=.0052, p＜.05) 접촉빈도 순으로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었다. 특히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비대면 접촉

이 대면 접촉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자녀와 다양한 방식으로 일

상을 공유하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이며(Lee & Tak, 2020), 자녀

와 관례적인 집안 행사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비대면 접촉

이라도 지속적으로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 삶의 만족

도를 높인다는(Lee & Hong, 2021)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를 찾아가고 싶어도 

거리, 시간 등의 물리적 이유로 자주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자녀들

이나 신체적 약화로 인한 거동의 어려움으로 자주 외출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친구·지인의 대면·비대면 접

촉빈도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친구 이웃과의 비대면 접촉

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Jung & Choi, 

2022)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는 디지털역량이 높을수

록 친구·지인과의 만남 이외에도 디지털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

람과 교제하며 사회적 자극을 받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므로 친구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디지털 활동을 통하

여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질 세대 집단에서 서로의 

디지털역량 수준이 다를 경우 친구·지인과 대면·비대면의 원활

한 접촉이 어려울 수 있는 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친구·지인과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삶의 만족도가 감

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인의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 접촉 이외에도 

비대면 접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특히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비대면 접촉빈도

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들이 온라인에서 사회

적 관계를 맺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디지털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지지하는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

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대면·비대면 접촉에서 양적인 측면만 고려되었고 질

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노인들은 온라인에서 이미 알

고 있는 친구나 지인과 질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결속형

(bonding) 사회관계를 선호한다는(Lim et al., 2016) 결과에 비

추어 보더라도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대

면·비대면 접촉에서 어떻게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기노

인과 후기노인의 차이, 노인독신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차이, 

자녀 미동거 가구와 자녀 동거 가구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 친인척, 친구·지인과 같은 비

공식적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 이외에도 지자체, 지역 복지센터, 

종교시설 등과 같은 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의 공적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접촉과 노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

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회에서도 노인의 정서적 도구적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비

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감소시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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